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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배달 서비스가 있었지만 접근 가능성이 좋고 저렴한 편의점 음식, 비싼 배달 서비스 가격 등

으로 인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외식이 제한됨에 따라 배

달 서비스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도 심화되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배달 서비스

는 점점 더 진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 이용 현황

초창기에는 배달 서비스의 수가 적거나 지역에 한정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매장이 늘어나고 전국적

으로 확대되면서 배달 서비스 이용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 2021년 300명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업체의 설문에 따르

면 세대나 지역과 상관없이 약 60% 이상의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는 30대에서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월 1회 이상 이용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도쿄를 포함한 

관동지역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로는 ‘우버이츠’, ‘데마에칸’, ‘각 음식점의 딜리버리 서비스’ 

로, 특히 우버이츠의 경우는 설문 대상자의 90%가 넘는 이용률을 보여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하는 일본 배달 서비스

주 2~4회 정도 주 1회 정도 월 수회 정도 이용안함주 5회 이상

배달 서비스 이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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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

배달 서비스 지역 이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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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이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면서 온라인 서비스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배달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식당 배달에서 시작한 배달 서비

스는 이제 생활용품까지 그 영역을 넓혔으며 아예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전문매장까지 생겨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만큼 

새로운 사업 기회 역시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Key Point

일본 최초의 다크 스토어 전문 스타트업인 OniGo는 작년 1호

점을 오픈하면서 10분 이내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한편, 고스트 키친은 테이블 없이 주방만 있어 배달에 

특화되어 있는 식당을 말한다. 우버의 창업자이자 전 CEO였던 

트레비스 칼라닉은 3억 달러를 투자해 배달 전용 주방을 임대해

주는 CloudKitchens라는 고스트 키친 업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배달 서비스의 명암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높

은 수수료로 인한 배달앱 이용을 꺼리거나, 고령자층의 서비

스 접근이 어려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졌는데 작년 도쿄 시내에서는 배달

을 하던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

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배

달원 처우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배달 서비스 1회당 이용금액은 1,500~2,000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평균적으로는 2,095엔(약 2만 2천원) 정

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이용이 늘었냐는 질문에는 

20~30대의 경우, 이용빈도가 늘었다는 의견이 많아 코로나19 

이후 이전보다는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달 서비스의 진화

코로나19로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체험하는 소비자가 늘어

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서비스로 ‘다크 스토어’와 ‘고스트 키

친’이 있다. 두 서비스 모두 실제 매장은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 

주문에 특화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으로, 내부에는 실제 

점포처럼 상품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찾지 않아 ‘다크 

스토어’라고 불린다. 또한 이 매장은 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

을 취급하는 온라인 전용 슈퍼라고 볼 수 있다. 

주문 한건 당 이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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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액   2,095엔

주로 이용하는 배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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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 

이용빈도

늘었다 거의 변화 없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30% 28%
44%

54%
~20대 30대 40대 50대~


